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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위속봄기운 솔솔…경남산청서트래킹어때요

대원사계곡길

대원사계곡길

기암괴석휘돌아나가는계곡물웅장

3.5㎞산책길 58m방장산교입소문

중산두류생태탐방로

중산리계곡옆 1.2㎞구간

제철맞은고로쇠수액으로갈증싹

남사예담촌

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을제1호

고풍스러운한옥,영화드라마명소

입춘이지나며추위가기승을부리던날씨는언

제그랬냐는듯서서히온기를되찾고있다.

자연은생명이싹트는계절이다가왔음을누구보

다빠르게알린다. 이즈음엔산청의고로쇠나무에

물이차오르고매화는꽃망울을터트릴준비를하

며봄이머지않았음을느끼게한다.

지리산정상천왕봉을품은산청은힘든등산을

하지않아도찬찬히걸으며자연을느낄수있는곳

이있다. 산청지리산자락곳곳을걷다보면매서

운겨울을이겨내고돋아있는강인한생명들을볼

수있다.산청에찾아온봄의기운을만연히느끼며

걷기좋은길3곳을소개한다.

◇졸졸흐르는물소리들리는 대원사계곡길

대원사계곡길은사계절저마다의아름다움을연

출하고있다. 봄에는겨우내얼었던계곡이녹으며

졸졸흐르는물소리를들으며걸을수있다. 비온

다음 날은 대원사계곡길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

시기다. 기암괴석을휘돌아나가는계곡물의웅장

함과청량함을가장잘느낄수있다.

대원사계곡의물길은삼장면에서흘러내려가시

천면중산리에서내려오는물과만나덕천강이되

는데이물길의흐름이꽤나빠르다.시천면의뜻이

화살시(矢)내천(川),즉화살처럼빠른물이라는

뜻이니그만큼유속이빠르다는뜻이다.맑은날이

며칠계속되면용소등물이모이는곳이아니면금

세물이흘러가버린다.

대원사계곡길은남녀노소,산행이처음인사람도

부담이없다.험한등산로가아닌산책길로조성돼

있어별다른준비없이가볍게걷기좋은 3.5㎞길

이의맞춤길이다.

대부분의길이자연과어우러진나무데크와흙

길로, 자연그대로보존된생태를체험할수있다.

특히대원사앞에설치한 58m길이의방장산교는

전국국립공원탐방로에설치된다리가운데규모

가가장크다.

오랜 역사를 간직한 천년고찰 대원사도 자박한

걸음으로둘러보기좋다. 대원사는넓은주차장등

편리한 접근성과 걷기 수월한 탐방로가 입소문이

나서주말이면꽤많은사람이찾는다.

◇지척에서느끼는지리산 중산두류생태탐방로

두류생태탐방로는지리산의이명(異名)이두류

산이라는점에착안해이름붙였다.중산리계곡은

지리산최고봉인천왕봉에서비롯된계곡이다. 천

왕봉으로향하는등산로이기도하다.

천왕봉과중봉사이에서발원한계류가용추폭포

를거치면서수량을더해써리봉에서흘러오는계

곡물과만나면서부터는우렁찬물소리와함께수려

한경관이펼쳐진다. 맑은공기, 싱그러운숲과더

불어중산리계곡을바로옆에두고감상하며걸어

볼수있다.

중산두류생태탐방로의 시작점은 지리산중산산

악관광센터로 1.2㎞길이의구간이다.중산관광센

터는지리산천왕봉까지직선거리로약 5㎞에불과

하다. 지리산을등산하지않더라도천왕봉을가장

지척에서느낄수있는길이다.

탐방로를걷다보면우렁찬계곡소리와함께집

채만한커다란기암괴석을감상할수있다.

산청군은중요포인트마다관람데크를설치해중

산계곡의정취를느낄수있도록했다.

탐방로상층부에닿으면엄청난규모의돌무더기

를확인할수있는데 옛날신선들이놀았다 해서

신선너들이라고불리는곳이다.

한바퀴걷고난뒤이맘때가제철인산청고로쇠

수액을마시면갈증이싹가신다.산청고로쇠수액

은시천,삼장면부근에서채취돼만물이겨울잠에

서깨어난다는경칩무렵에가장맛이좋다.

또해발 1000m내외의지리산청정골에서자생

하고있어타지역에비해맑고깨끗하며단맛이높

아인기를끌고있다.

◇고풍스런멋느껴지는 남사예담촌

끝으로소개할곳은한국에서가장아름다운마

을제1호인남사예담촌이다.골목길굽이굽이이어

진예스러운돌담길을한바퀴걷노라면마치 100

년전으로돌아가시간여행을하는기분이든다.

예담촌이라는이름은전통한옥의아름다움을

고즈넉한담장너머볼수있는 예담이있는마을

이란의미를품고있다.

한국관광공사가선정한이색골목여행지로선정

된남사예담촌은 3.2㎞에달하는흙돌담길로둘러

싸여있다.최씨고가,이씨고가등선비들이생활하

던고택과이를둘러싼흙돌담길모두문화재로, 마

을전체에옛정취가아로새겨져있다.

남사예담촌은고풍스런분위기덕에영화드라마

등에 등장하는 명소이기도 하다. 드라마 왕이 된

남자 , 조선혼담공작소꽃파담과최근넷플릭스에

인기리에 방영된 경성크리처에서도 남사예담촌

의풍경이담겼다.

꽃피는계절이오면잊지못해찾게되는 오매불

망(五梅不忘) 의 산청 오매도 이곳 남사예담촌에

있다. 남사예담촌 곳곳의 고택에 자리 잡은 하씨,

박씨, 이씨,최씨,정씨다섯문중을대표하는매화

나무를찾는재미도쏠쏠하다.

찬찬히훑으며걸음을옮기다보면서로를끌어

안은형상을해부부회화나무라는별명이붙은나

무두그루를만날수있다. 사랑하는사람과함께

이부부회화나무밑으로난골목길을지나가면백

년해로한다는설화에많은연인들이이길을걸었

다. /경남신문=김윤식기자

/사진=산청군김윤식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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